
한국, 바젤협약 가입“비상"
재생용 플래스틱 포함 타격 우려 … 수수료 0.1% 부담

한국이 2월2 8일「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」에 가입함으로서

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, OECD국가를 중심으로 강도높은 세부협상이 추진되고 있다. 

이에 폐기물 수입국인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.

8 9년 바젤에서 작성된 협약에서는 협약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며 가입국간

의 거래에서는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출입 가격의 0 . 1 %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

있었다.

따라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개도국은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하며, 미국·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

는 9 8년까지 O E C D에도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.

한편, 국내협약에서 정한 규제대상 폐기물은 폐유·중금속 함유물질 등 유해폐기물 4 5종과 가정쓰레

기·소각잔재물 등 2종을 포함, 총 4 7개 종목이다.

현재 각국의 규제품목을 보면, OECD· E C의 경우 1 8 7개 품목, 일본 2 0 0여개 품목으로, 종전 5 7개

품목을 규제해온 한국은 1 8 0여개 이상으로 규제품목을 확대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.  

국내 폐기물 수입은 9 3년 1만1 6 1 4톤으로 일본이 7 2 . 8 %인 8 4 5 6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 1 3 1 9톤,

미국 9 1 9톤, 독일 2 8 1톤 등으로 조사됐다.

수입품목은 재생용 플래스틱이 7 8 3 6톤으로 전체 7 0 %를 차지하고 있다.

한편, 한국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수입규제 품목을 1 8 0여개 이상으로 고시할 경우, 규제대상 폐기

물 수입은 6 0 0만톤 규모로 늘어나며 수출은 2 5 0여톤 정도될 것으로 추정된다. 다만, 국내산업의 발달

로 수입보다는 수출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 폐기물 수출입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, 수출의 경우 FOB 0.1%, 수입의 경우 C I F

0 . 1 %를 납부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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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폐기물수입현황( 1 9 9 3 )
(단위 : M/T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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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젤협약가입에따른폐기물수출입추이
(단위 : 1000M/T, 100만달러)


